평화의 모후 관구 첫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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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최 루체 마리아 수녀님의 첫선서 미사가 인천교구 박승민 아타나시오 신부님 주례로 거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갈망을 알아본 예수님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에 새로운 노틀담의 가족이 탄생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루체 마리아 수녀님은 지난 2019년 6월 입회하여 지.청원기를 한국에서 지내고 지난 3년간은 필리핀 바타안에 소재한 동아시아 국제 양성소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수녀님들과 함께 국제 청원기와 수련기를 지냈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양성소 입소가 계속 미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수녀님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수녀회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불확실성들을 잘 이겨냈으며, 이제는 기쁘게 첫선서를 발하였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루카 12,49)를 모토로 선택한 수녀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교회와 수녀회의 사명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수녀님이 예수님의 여성 제자로 세상에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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